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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  기  동     김  소  의     박  선  웅†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생 3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황과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학교폭력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답하였다. 그 결과,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그리고 학교폭력의 명확성 여부 사이의 삼원상호작

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인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맥락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제인 정체성이 나르시시즘과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나르시시즘, 정체성,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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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

식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은 사회의 존립 및 발전의 핵심이기에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

는 아이들은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하게 발달해 가지만 때때로 갈등 상

황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

중 학교폭력은 한 개인에게 있어 신체적 피해

는 물론, 청소년기를 넘어 초기 성인기의 우

울 및 자살 등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박애리, 김유나, 2023) 나아가 연인관계, 

직장 등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의 폭력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다(McDade et al., 2018; 

Youn & Atteraya, 2016).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

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로 폭행, 감금, 성폭력, 사이버 폭

력 등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힘의 우위에 있

는 개인이 상대적 약자에게 반복하여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성문주, 2020; 

Gumpel & Meadan, 2000; Miller & Kraus, 2008). 

과거의 학교폭력은 또래에 비해 힘이 세고 불

량한 소수의 아이들이 보통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심한 장난을 치거나 용돈을 갈취하는 과정 

등에서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가해 계층이 점차 평범

해지고 연령은 낮아졌으며 그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에 실시한 학교폭

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7%로 2021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간의 피해 응답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인다. 

또한 2022년에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4,43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의 13,584명보다 증가하였고, 2022년 한해 학

교폭력으로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 건수가 2,278건이나 될 만큼 

학교폭력은 심각해지고 있다(경찰청, 2022). 

  학교폭력 문제의 공론화와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예방 필요성에 관한 인

식 제고 등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

고 있다(McDade et al., 2018; Youn & Atteraya, 

2016).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발전(김후

년, 2022; 박상식, 2021; 박지현, 임기호, 2021; 

서민수 등, 2021; 이덕난, 유지연, 2021)뿐만 

아니라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황 해석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김재엽 등, 2015; 오정아 등, 2016; 

유선이, 2019; Wright & Li, 2013; Xia et al., 

2018). 이러한 흐름에 더해 본 연구는 친구 관

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을 가정하여 

개인의 부정적 성격 특성 중 하나인 나르시시

즘(Paulhus & William, 2002)과 심리사회적 발달

에서 중요한 과업이자 개인의 긍정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변인들

  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는 실제 

폭력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Josephson & Proulx, 2008; O’Keefe, 

1998; Stith & Farley, 1993). 학교폭력 가해 행

동에 관한 메타분석에서(최운선, 2005;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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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23)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

로 확인되었음을 볼 때, 학교폭력 가해와 관

련된 개인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중 폭력허용도는 학교폭력 가해 인식

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인

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

된다(안해지, 이창배, 2023; 오정아 등, 2016).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장

난을 빙자하여 또래를 때리거나 따돌린 경험

이 많고(안지영, 2016; 오정아 등, 2016; Xia et 

al., 2018)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채팅으로 욕설 또는 악성 댓글을 달고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도 많이 하며(김경은, 윤혜미, 

2012) 친구의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훔치는 등

의 비행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Uysal et 

al., 2019).

  공격신념 역시 학교폭력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다. 공격신념이란 공격적 

행동의 수용 가능성과 불가성에 관한 개인의 

인지를 의미하는데(Huesmann & Guerra, 1997), 

폭력이나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공격행동이 가치 있

는 도구라는 믿음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폭

력허용도와 구별된다(손지영, 2003; 정유진, 유

미숙,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공격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높고(유선이, 2019)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 

및 공격을 가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행

동 빈도가 높았으며(Andreas & Watson, 2009),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 대한 험담 및 

모욕 등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 역시 많이 하

였다(Wright & Li, 2013).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폭력허용도나 공격신념 등을 자기보고

식 척도로 측정하고 평소 공격성이나 가해 경

험 역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경은, 윤혜미, 

2012; 안지영, 2016; 오정아 등, 2016; Andreas 

& Watson, 2009; Xia et al., 2018).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기보고식 척

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둘째, 

단순히 폭력행위 자체만을 측정하지 않고 그

와 관련된 변인, 즉 피해 학생이 느낄 불쾌감

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폭력허용도나 공격신념처럼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 대신, 나

르시시즘과 정체성이라는 개인차 변인을 활용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기평

가와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폄하와 착취적 

성향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차 변인이다

(Ackerman et al., 2011; Park & Colvin, 2014, 

2015; Raskin & Novacek, 1989).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적고 분노와 

적대감은 많아(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등, 2007; McCann & Biaggio, 1989) 폭력에 관

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변인이다(신다

혜, 이인혜, 2021; 이세연, 유미숙, 2010). 그중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르

시시즘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평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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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공격성과 주변 친구에 의해 평가된 공격

성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arry et 

al., 2017), 목적을 지닌 수단으로서의 공격성을 

뜻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 염혜

선, 이은주, 2014)과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의 공격성을 의미하는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 이홍, 김은정, 2012) 모두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Barry et al., 2015).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등 직접적인 공격

성과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ushman & 

Baumeister, 1998; Donnellan et al., 2005). 

  높은 나르시시즘은 실제 학교폭력 가해 행

동과도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김우준, 2013; Fanti & Henrich, 2015; 

Farrell et al., 2020). 나르시시즘이 높은 청소년

은 타인에 대한 놀림, 뒷담화 등과 같은 언어

폭력과 따돌림 및 신체적 폭력 등의 가해 경

험이 많았으며(고수연, 2023; Sargeant, 2013; 

Thakkar et al., 2020),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

하거나 원치 않는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 경험도 빈번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수연, 2023; Fan et al., 2019; 

Sargeant, 2013). 해외에서 발생한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의 

연관성이 언급되었는데(Bushman, 2018), 총격 

사건 가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우월감 등 나르

시시즘 성향이 잠재적 위험요인(Hoffmann et 

al., 2009; Langman, 2009)으로 나타났고 일부 

가해자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믿게 만들 수 

있어”, “스필버그 등 감독들은 이 이야기를 놓

치지 않을거야”, “우리 둘만이 세상을 지배

하는 사람들이야” 등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의 문항과 유사

한 맥락의 발언을 하였다(Twenge & Campbell, 

2003). 

  또한 나르시시즘은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

식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배기동 등, 

2023; 정오영, 장석진, 2021; Blinkhorn et al., 

2016), 나르시시즘의 특성 중 자기과시와 권위

주의 그리고 우월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Erdem & Şahin, 2017). 이는 자기중심적

인 태도와 같은 나르시시즘 특성이 학교폭력 

행위를 더 쉽게 용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나르시시즘은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성과 학교폭력

  정체성이란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내면화된 목표나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자기

규정으로 정의된다(문현 등, 2023;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즉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으며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적 웰빙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웅 등, 2023; 윤

가영 등, 2022; Hardy et al., 2013; Luyckx et al., 

2013; Park et al., 2023). 또한 분노와 관련된 

신경증과는 부적으로, 우호성과는 정적인 관

련성을 보였으며(Bogaerts et al., 2021) 문제 상

황 직면 시 회피하기보다는 해결에 노력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Krettenauer, 2005; Park & 

Mo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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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정체성

은 학교 맥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이에 기반한 개인의 인식이 학교 장

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폭력 연구에서 

변인으로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일부 정

체성과 학교폭력을 다룬 선행연구는 공격성을 

변인으로 탐색하였는데(김재우, 이지훈, 2017; 

박소윤, 2017; 전수영, 2018; van Hoof et al., 

2008), 정체성 혼미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공격

성은 물론 몸싸움 등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15). 반면 높

은 수준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타인에게 

따지거나 트집 잡기, 친구를 고의로 무시하기 

등과 같은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박소윤, 

2017; 전수영, 2018; Kamasz, 2014; van Hoof et 

al., 2008). 실제 가해 행동을 변인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정체성 수준이 낮을수록 집단 따

돌림 가해 행동(장미향, 성한기, 2007)과 사이

버 폭력 가해 행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Geng et al., 2022) 정체성 결여는 학교

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조롱 등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행과 정적으로, 확고한 정체성은 부

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ch,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더불

어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미치는 영

향, 구체적으로 정체성 발달 정도가 나르시시

즘과 학교폭력 가해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가해 인식, 그리고 정

체성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했듯,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부

풀려진 자기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기나 존

경을 추구하는 성향이다(Ackerman et al., 2011; 

Raskin & Novacek, 1989). 사람들 사이에서 높

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기 위해 나르시

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또래가 선호하는 방식

으로 옷을 입기도 하지만(한정민 등, 2016), 자

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

나 폭력을 행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

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Park & Colvin, 

2015; Rodkin et al., 2013). 오늘날 학교에서 학

교폭력 가해자가 다수의 또래들로부터 리더로 

인식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신희영, 2019),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

들은 학교폭력 역시 자신의 자기상을 높게 유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체성이 불명확한 청소년일수록 또

래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획득하는 

성향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형성하지 

못해 또래 압력(peer pressure)에 취약하고 또래

의 가치와 기준에 의지하는 것이다(Berzonsky, 

2003).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압력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umas et al., 2012; Forney & 

Ward, 2019).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나르

시시즘과 정체성 발달이 모두 높은 청소년에 

비해 나르시시즘은 높지만 정체성 발달은 낮

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

기 위해 폭력에 더 관대할 수 있다. 즉 학교

폭력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정체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나르시시

즘과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연구

는 없다. 대신 정체성과 유사한 변인으로 이

해되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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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 자신

에 대해 얼마나 내적으로 일관되며 시간적으

로 안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미

하는(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self)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많은 공통분모를 갖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세우는 데 도

움이 된다. 지능 테스트에서 부정적 피드백

을 받은 대학생의 공격성을 확인한 Stucke와 

Sporer(2002)의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나르시시즘과 자기개

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했다. 구체적으

로, 나르시시즘이 높고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

이 낮은 경우에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나타

났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르

시시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와 함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경우 나르시시즘 수

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경우에

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강선영, 홍혜영, 2012). 분노

를 변인으로 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고 나르시시즘이 높을 때 분

노를 직접 표출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김

혜경, 2010; 임지영, 2011).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Campbell et al., 1996)는 12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0문항이 역문항

으로 작성되었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가 역

채점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척도의 점수가 개인이 가진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명확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자기개념의 

명확성에 따른 영향인지, 불명확성에 따른 영

향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

는 자기개념 및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활용하

고자 한다. 이 척도는 탐색과 전념 패러다임 

속에서 정체성 발달 과정을 측정한 기존 척도

들(Luyckx et al., 2008; Marcia, 1966)과 달리 정

신병리적 이론에 기반하여 정체성 발달과 관

련한 3가지 상태를 하위요인으로 측정한다.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연속성이 잘 유지된 상태이다. 정체

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자기상(self-image)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고 느

끼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교란된 정체성

(disturbed identity)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

는 있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지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어떤 하위요인이 학교

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나르시시즘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황의 모호성과 학교폭력 인식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의 44.5%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 가해자 

중 65.8%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

달은 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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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해가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는 폭력이 아닌 장난이라는 생각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장난과 폭력의 구분

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최근의 학

교폭력 양상을 보여준다(교육부, 2022; 이승현 

등, 2014).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교폭력의 가

해 계층이 평범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황과 장난

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을 구분하여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 예측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의 영향력을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Funder, 2006). 실

제로 여러 연구에서 개인 특성과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세헌 등, 2017; Bushman 

et al., 2003; Debusscher et al., 2017; Ozimek & 

Förster, 2017; Palmer et al., 2017). 한 예로, 김

세헌 등(2017)은 외도 의도에 있어서 나르시시

즘의 영향이 상황적 특성이 강하고 명확한 정

도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

의 시나리오 상에서 현재 연인과의 친밀감은 

낮고 새로 만난 이성의 매력도가 높은 조건

(또는 친밀감은 높고 매력도는 낮은 조건), 즉 

상황적 특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에 

따른 외도 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

재 연인과의 친밀감과 새로 만난 이성의 매력

도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조건, 즉 상황적 

특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외도 의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

도 의도에 대하여 개인 특성과 상황이 상호작

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 명확한 경우와 

장난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로 구분하

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에 제시된 학교폭력의 인식에 대해 나르시시

즘과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 즉 학교폭력의 명확성(명확 vs. 모호) × 나

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간 상호작용을 살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명확한 상황에 비

해 모호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이 조절하는가? 

  2.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 중 어떤 측면이 학교폭력 인식에 대한 나

르시시즘의 영향을 조절하는가?

방  법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된 고등학생 300명으로, 온라인 설

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

은 16세와 17세,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설명서를 읽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한 후, 두 

편의 시나리오(연구 목적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나리오와 연구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별로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의 목적

을 감추고자 두 편의 시나리오는 ‘친구 사이

에서의 의사소통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시하

였고, 실험 제목과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을 확보하고자 주된 시나리오(학교폭력 상황

의 명확성 여부가 조작된 시나리오) 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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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맥락과 관련된 한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다. 즉 모든 참여자들이 총 두 개의 시나

리오를 읽은 후 각 시나리오마다 할당된 문항

에 응답하였다. 설문 종료 후 참여자들은 연

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안내받았다.

실험적 조작

  시나리오를 통한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조작

  실제 학교폭력 사례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

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

정된 사례를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는 친구 사이였던 A와 B가 사이가 

멀어진 뒤, A가 B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피해자 B가 가해자 A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A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경

우를 학교폭력 명확 조건으로, A가 사과를 하

는 경우를 학교폭력 모호 조건으로 설정하였

다. 시나리오상에서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일정 기간 또래로부터 소외되고 이에 더해 친

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본인에 관한 부정적

인 내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 온

라인행정심판, 2019). 명확 조건과 모호 조건

은 동일한 학교폭력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호 조건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 요구

가 있었을 때 곧장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폭

력성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참여자들은 두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

으며 시나리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등학생인 A와 B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과거 1학년 시절, A와 B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 2명을 포함하여 4인조

로 자주 어울려 다녔으나 1학년 2학기 기

말고사 기간 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겨울방학 동안 B가 어학연수를 다녀

오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게다가 2

학년이 되면서 4인조 중 B만 다른 반이 

되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기 시

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1교시 종료 후 쉬

는 시간에 교실에서 4인조 2명이 서로 대

화 중 B에 대해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 ‘중학교 때 B를 싫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하는 순간 A가 

대화에 끼어들며 큰 소리로 “그래서 B 찐

따 맞지?”라고 말하였다. 친구로부터 A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B는 점심시간에 교실

로 찾아와 A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후 돌아섰다. 유명 브랜드인 

메종키츠네를 입은 B의 뒷모습을 바라보

며 A는 친구들에게 “B는 메종키츠네 입어

도 별로지 않냐?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

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곧바로 B는 A에

게 다가가 사과하라고 말했고, A는 “농담

인데 뭘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후 B는 교

실로 돌아왔다(A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

다”라며 사과하였다. 이후 B는 교실로 돌

아왔다).

측정 도구

  나르시시즘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

는 원래 40쌍의 진술문 중에서 자신을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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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한 문항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 있지만, 최근에는 나르시시즘을 묘사하는 

문항만을 제시한 후에 Likert 형태로 응답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곽진영, 하

은혜, 2010; 이세연, 유미숙, 2010; 차재선, 임

성문, 2016; 최민경, 김종남, 2010; Washbur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Gentile 등(2013)이 13

개 문항으로 줄인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한수정(1999)이 번역한 한국어판 문항을 사용

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예시 문항

으로는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

다.”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정체성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선웅 등(2023)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

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활용하여 개발한 한국어판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확고한 정체성, 

정체성 결여, 교란된 정체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은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

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확고한 정체성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가 있고 정체성 결

여 문항에는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

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가 있다. 교란된 정체

성은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

을 흉내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정체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하위요인별로 각각 .83, 

.84, .72이었다.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학교폭력 인식

의 관대함과 관련된 4개 문항(피해자의 불쾌

감, 피해자의 스트레스, 가해자 언행의 폭력성,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에 5점 척도로 응

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앞의 세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의 값을 평균 내어 학교폭

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을 형성하였다. 다만,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 문항을 포함하였

을 때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0인 반면, 해당 문

항을 제외할 때 내적 합치도가 .72까지 올라 

최종 자료 분석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

함 변인을 사용하였다.1) 설문에서 제시된 각 

문항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의 불쾌감: A의 말(B 찐따 맞지?, 

메종키츠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

의 완성은 얼굴이야)에 B는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피해자의 스트레스: 자기 교실로 돌아

온 B는 점심시간에 A와 있었던 일들로 

1) 네 개의 문항을 평균 내어 분석할 경우, 유의성

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예외

는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간 삼원상호작용의 유의성이 p 

= .023에서 p = .054으로 증가하여 경계선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

우에도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은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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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1. 나르시시즘 -

2. 확고한 정체성 .51*** -

3. 정체성 결여 -.18** -.43*** -

4. 교란된 정체성 .15
*

-.13
*

.54
***

-

5. 인식의 관대함 .03 -.02 .01 -.08 -

평균 2.99 3.65 2.74 2.72 1.27

표준편차 0.67 0.78 1.00 0.84 0.42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해자 언행의 폭력성: A의 말(B 찐따 

맞지?, 메종키츠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이 얼마나 폭

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 A의 말(B 

찐따 맞지?, 메종키츠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이 친구 

사이에서 얼마나 허용 가능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자료 분석

  나르시시즘, 정체성,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

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

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조건별로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

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나르시시즘과 정

체성 발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해 종속변인에 

대한 삼원상호작용(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분석을 시

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27과 jamovi 2.4.1을 

활용하였다.

결  과

  표 1에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

계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 조건

과 모호 조건으로 할당된 참여자 간 나르시시

즘과 정체성 발달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네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s < 1.07, 

ps > .29. 이러한 결과는 조건별로 개인차 변

인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가리킨다. 예측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면, 나르시시즘은 확고

한 정체성(r = .51)과 교란된 정체성(r = .15)

과는 정적, 정체성 결여(r = -.18)와는 부적 상

관을 보였다.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

대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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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p

상황의 명확성 조작(명확 vs. 모호) 0.07 0.05 1.49 .136

나르시시즘 0.02 0.04 0.57 .570

정체성 결여 0.00 0.02 0.03 .977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0.14 0.07 1.86 .063

상황의 명확성 조작 × 정체성 결여 0.05 0.05 1.11 .267

나르시시즘 × 정체성 결여 0.02 0.03 0.63 .528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 정체성 결여 0.16 0.06 2.43 .016

*p < .05. **p < .01. ***p < .001.

표 2.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 및 나르시시즘, 그리고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 

효과

폭력 상황이 명확한 조건은 –1로,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조건은 1로 코딩하였으며, 나

르시시즘과 정체성 점수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간의 삼원상호

작용 분석은 정체성의 하위요인별로 시행하였

다(총 3회).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을 

다룬 분석에서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확고한 정체성에서는 유의한 삼

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추후 분

석을 진행하지 않았다(B = -0.03, p = .719).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

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정체성 결여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체성 결여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6, t = 2.43, p = .016). 이에 

따라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로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그림 1). 명확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

성 결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

나 모호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

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0, 

p = .026). 

  단순 기울기 분석은 정체성 결여 점수의 평

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위, 아래에서 각각 

시행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 

조건에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B = 0.19, p = .005). 

하지만 정체성 결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나

르시시즘과 인식의 관대함 사이의 관계가 유

의하지 않았다(B = -0.01, p = .898). 다시 말

해,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수준

이 높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학

교폭력 인식이 관대하였지만, 낮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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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의 높고 낮음은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위와 아래에서 설정되었다.

그림 1.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가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t p

상황의 명확성 조작(명확 vs. 모호) 0.03 0.05 0.67 .504

나르시시즘 0.03 0.04 0.76 .447

교란된 정체성 -0.05 0.03 -1.55 .122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0.17 0.07 2.35 .020

상황의 명확성 조작 × 교란된 정체성 -0.11 0.06 -1.93 .055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0.01 0.04 0.28 .783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0.18 0.08 2.29 .023

*p < .05. **p < .01. ***p < .001.

표 3.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 및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

용 효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

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란된 정체성

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란된 정체성의 조

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B = 0.18, t = 2.29, p = .023). 이

에 따라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로 나르시시즘

과 교란된 정체성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살펴

보았다(그림 2). 명확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

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

았다. 그러나 모호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경계선상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다(B = 0.10, p = .070). 

  단순 기울기 분석은 교란된 정체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위, 아래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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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각 시행하였다. 그림 2의 왼쪽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 조건에서 교란된 정체성 수준

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나르시시즘과 학교폭

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

였다(B = 0.20, p = .009). 하지만 교란된 정

체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인

식의 관대함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3, p = .671). 다시 말해, 정체성의 교

란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증가

할수록 학교폭력 인식에 관대하였지만, 교란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

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여부가 명확한 상황에 

비해 모호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이 학교폭력 

인식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

황과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

되는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학교

폭력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정체성 사이의 삼

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 이때 정체성의 

영향은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인 정체성 결여

와 교란된 정체성에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

은 나르시시즘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명확한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교란된 정체성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나르

시시즘이 증가함에 따라 관대한 학교폭력 인

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폭력이 명

확한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

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조건에

서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간

의 관계를 정체성이 조절할 것이라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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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

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과 나르시

시즘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르

시시즘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이 일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

다. 먼저 모호 조건의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에

서(그림 1),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경우 나

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모호 조건의 나르시시

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의 경우에서도(그림 2), 교란된 정

체성이 높은 경우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

식의 관대함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

만 정체성 결여와는 다르게, 교란된 정체성이 

높을 때에 비하여 낮을 때 전반적으로 관대함

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교란

된 정체성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다(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 따라서 앞서의 결과는 

환경에 따라 가치나 기준이 쉽게 변화하는 특

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 

및 예방 노력 등과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해석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 모두 정체성 발

달의 부정적 측면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또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경험

적으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두 변인 간의 차이를 정교화하는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성격 특성으로서의 나르시시

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나르시시즘이 높을

수록 분노 및 공격성과 실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고(Barry et al., 2015, 2017; Bushman 

& Baumeister, 1998; Donnellan et al., 2005; Fanti 

& Henrich, 2015; Sargeant, 2013), 정체성 수준

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실제 가해 행동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ranch, 2023; Geng 

et al., 2022; Schwartz et al., 2015), 정체성과 유

사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

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

났다(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

영, 2011; Stucke & Sporer, 2002).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향후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 정체성과 

나르시시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정체성을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위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온 탓에 학교폭

력 연구에 있어 정체성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재은, 2016; 이미희, 유순화, 

2005; 이상진, 정옥분, 1999). 즉 학교폭력 가

해와 피해, 목격과 방관 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관점을 달리하여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삶의 방향성을 확립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라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

교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시나리오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명확한 통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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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인

식의 차이가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

황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특정 행동이 폭력이

고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한 경우에는 개인 특

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높은 나르시시즘과 낮은 정체성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관대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긍정적 발달

과 부정적 발달 모두를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

용은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에서만 확

인되고 확고한 정체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의 부정적 발달이 

주요 문제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개인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

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기존 연

구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의 대부분이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

용의 결과가 자기개념의 명확함에 기인한 것

인지, 불명확함에 기인한 것인지 해석하는 것

이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자기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결과였음

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학교폭력 인식

의 관대함 점수의 평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사례를 고르기 위

해 실제 학교폭력 사례 중 물리적 폭력이 포

함되지 않은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

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시나리

오에서 제시된 행위가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및 학교에

서 시행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

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시

사한다. 종속변인의 낮은 점수와 관련하여 바

닥효과에 대한 우려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가 공격성 등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자기개

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여러 선행연

구(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영, 

2011; Stucke & Sporer, 2002)와 일치하는 방향

성을 가지기에 바닥효과 때문에 나타난 인위

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장난과 폭

력의 경계가 더 모호한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의 단축형 척도

(Gentile et al., 2013)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

는 다양한 국가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

되었으나(Doğan & Çolak, 2020; Henttonen et 

al., 2022; Pechorro et al., 2016), 한국에서는 아

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 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에서 단축형 

척도와 원본 척도와의 상관이 .90 이상으로 

나타났고(Brailovskaia et al., 2019; Packer et al., 

2024),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및 국

외의 문화 차이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가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이은지, 2018; 이종민 등, 

2018; Moon et al., 2016; Park et al., 2016; 

Pechorro et al., 2018; Sung et al., 2016).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공격성 등에 대하여 정체성

과 유사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자기개념 명확

성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선행연

구(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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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tucke & Sporer, 2002)와 동일한 방향성

을 가지기에 척도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의 학교폭력 연

구에 있어서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단축형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유

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확인하였

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의 유형을 가지며 유

형별 폭력의 심각성 정도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개인

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

식의 관대함을 측정하였고 실제 학교폭력 가

해 행동을 변인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폭력 

등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개인의 인식과 태도이기는 하지만(최운선, 

2005; Huang 등, 2023; Josephson & Proulx, 

2008; O’Keefe, 1998; Stith & Farley, 1993), 실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책임 

판단 등에는 개인의 학교폭력 참여유형이 영

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참여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따르지

만 앞에 나서지는 않는 조력자, 주변에서 가

해 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강화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가해 행동 제지에 

노력하는 방어자, 상황을 모른 체하거나 회피

하는 방관자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참여유

형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전연

희 등, 2015). 향후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

이 시나리오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 및 

폭력성 등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자의 

학교폭력 참여유형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학교 제도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교육체계 및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체성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적 목표나 가치를 반영

하며, 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

소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체성 형성이 

어렵다(윤가영 등, 2022). 정체성 형성이 단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학교폭력 인식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

고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

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나르시시즘의 증가

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선경 등, 2014), 이는 여러 연구 결

과에서도 나타났듯, 관대한 학교폭력 인식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양주미, 김봉환, 

2017; 이지연 등, 2023; 황해인, 이승연, 2023). 

학교폭력 가해자를 리더나 인기 있는 친구로 

여기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은, 나르시시즘

의 증가가 또래 인정이나 사회적 영향력 추구

와 관련된 가해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하다(Grapsas et al., 2020; 

Ojanen & Findley-Van Nostrand, 2020; Rodkin et 

al., 2013). 또한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하나가 개인의 공감 능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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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정종원, 2015; 김정옥, 김완일, 2019; 

Dinić et al., 2016),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도 

동기가 있다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음

을 고려하여(Hepper et al., 2014), 피해자가 경

험할 정서에 대한 간접 체험 등 효과적인 교

육을 추진 및 강화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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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Identity on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Ki Dong Bae     So Eui Kim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identity on th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The participants were 300 high school students who read one of the scenarios that described a situation 

of clear school violence or a situation of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violence and prank, and answered 

the questions that measured their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among narcissism, identity, and the clarity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in the 

situation of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violence and prank, people with high levels of lack of identity 

and disturbed identity, which ar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were more tolerant of school 

violence as their narcissism increased. Using situations likely to occur in the school context, this study 

confirmed that identity, which is a major developmental task of adolescence, interacts with narcissism to 

influence the tolerance of school violence perceptions in the school context. Particularly, it is significant 

that we confirmed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rather than positive ones, are more important 

factors in tolerant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Key words : narcissism, identity, school violen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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